
48 노동자가 만드는

한노보연 이모저모

최민 상임활동가

7월은 아직 한노보연과 데면데면한 여러 회원과 친해지려고 노력한 시간이었어요. 먼저 7월 1일 「신입회원

의 날」이 있었습니다. 한노보연은 몇 년 전부터, 매년 한두 차례 ‘신입회원의 날’을 갖고 있어요. 일종의 오리

엔테이션, 연구소 역사와 활동을 소개하고, 서로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신규 노무사 대상 노동자 건강권 교

육을 통해, 연구 활동 중 만나서, 등산모임에 관심 있어서, 상병수당에 관심 있어서 등 아주 다양한 이유로 

가입하신 신입회원 12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상임활동가와 운영위원들도 기운을 듬뿍 받았습니다. 

「신입회원의 날」 외에 올해 새로 ‘연구소 사용 설명서’ 프로그램도 진행해봤어요. “당신의 고민이 연구소의 

과제가 된다”는 제목 아래, 7월 13일, 16일에 각각 연구활동과 현장활동을 주제로 두 번에 나누어 진행했는

데요. ‘연구’ 파트는 연구소 연구 활동을 소개하고, 연구소 현장연구에 함께 하고 싶은 회원들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자, 의료인, 대학원생, 노무사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셔서 많

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내년에는 연구 시작 전에 꼭 더 많은 회원에게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장활동’ 파트는 ‘현장을 읽다 나누다 잇다’라는 제목으로 현장 교육, 현안 대응, 현장 연구 활동에 연구소

가 어떻게 함께 해 왔는지 소개하고, 앞으로 자기 현장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경

기, 경남, 부산 현장 회원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연구소와 함께 활동했던 경험을 공유하였는데요, 연구소 상

임과의 연결뿐 아니라 회원들끼리의 연결과 소통, 네트워크에 대한 바람도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

다. 연구소 초창기 회원들의 유대감이 높기로 유명했는데요, 형태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회원간 연결이 촘촘

해지고 서로 기댈 수 있는 관계들이 형성되길 기대해봅니다.

이런 모임들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전국 조직이다 보니 온라인 행사의 장점도 

있지만, 내년에는 연구소를 소개하는 자리는 오프라인 모임을 조금은 늘려보고 싶습니다. 계속되는 응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